
 

 

"한미일 협력 감안 2012년이 바람직" 
케네스 퀴노네스 前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盧대통령 발언 대신 외교채널 활용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2012년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군사적 협력도 상정해야 한다. 전쟁이 났을 때 한일 양국이 직접 협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삼각 협력 체제 모색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동맹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한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강력해져서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남북 관계가 변화했다. 한국은 북한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유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을 대표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시끄럽게 발언을 많이 하기 보다는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있을 때 외교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 대통령이 목소리만 
키우면 미국인들은 그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한국의 방어 능력은 충분해지지 않을 수 있다.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 억지력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핵 전력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전력이다. 동맹간 
협력체제도 억지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능력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의 프로세스는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미 행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미군 
감축을 시도할 것이다. 추가 감군 과정은 계속될 것이나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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